
보도설명자료

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투자 확대에 
기여하도록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.

< 보도 내용 >

□ 2026.9.17. 머니투데이 「“기업지방유치 2조원 투입했지만.. 지원 달성률 

고작 58%”」제하 기사에서,

 ㅇ “10년간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, 정작 지원 계획기업 528곳 

가운데 실제 지원을 받은 기업은 307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”라고 

보도하였습니다.

 

< 정부 입장 >

□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‧증설 

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, ’04년 이래 약 36.3조원의 지방투자와 

8만1천여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음.

□ 5년간 528개는 매년 예산 소요 추계 과정에서의 참고 수치일 뿐 지원 목

표치가 아니므로, 지원 달성율 58.1%라는 보도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

 ㅇ 실제 최근 5년간 집행률은 1.2조원 중 1.19조원으로 약 94.8%이며, 

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불확실성에 따라 기업투자가 저조한 ’25년을 

제외하고 지원실적은 모두 98% 이상임.

    * 연도별 집행율: (‘21) 98.4% → (‘22) 99.4% → (‘23) 99.3% → (‘24) 99.6% → (‘25) 71.4%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. 9. 17.(목)



□ 기업의 고용목표는 보조금 지급 심의 및 사후관리시 주요 평가 요소로 

관리하고 있으며,

 ㅇ 보조금 지급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미달성시 보조금 

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

 ㅇ 고용목표 미달 9곳의 고용이 ‘0’이라는 내용도 사업 초기 단계이거나, 

기업의 투자 포기에 따라 보조금 지급 결정이 취소된 사례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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